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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휘슬 갤러리에서 <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>전 개최, 서로 다른‬
‭지역에서 활동하는 8명의 작가들의 예술적 탐구와 정체성을 한 공간 안에서 추적.‬

‭<Transposition>은‬ ‭전시를‬ ‭함께‬ ‭구현하는‬ ‭협력자들을‬ ‭초대하여‬ ‭전시의‬ ‭범위를‬‭확장시키는‬‭프로젝트로‬‭그‬‭안에서‬

‭발생하는‬ ‭상호‬ ‭작용과‬ ‭가능성을‬ ‭탐구한다.‬ ‭<Transposition‬ ‭1:‬ ‭Observing‬ ‭the‬ ‭Walking‬‭Patterns>전은‬‭세‬‭개의‬

‭아시아‬ ‭태평양‬ ‭갤러리‬ ‭키앙‬ ‭말링게,‬ ‭미사코‬ ‭앤‬ ‭로젠,‬ ‭ROH와‬ ‭함께‬ ‭하며‬ ‭Phillip‬ ‭Lai,‬ ‭Wong‬ ‭Ping,‬ ‭COBRA,‬ ‭Yui‬

‭Yaegashi, Faisal Habibi, Davy Linggar, 강동호, 박민하가 참여한다.‬

‭전시는‬‭서로‬‭다른‬‭지역과‬‭환경에서‬‭활동하는‬‭8명의‬‭작가들의‬‭예술적‬‭탐구와‬‭정체성을‬‭한‬‭공간‬‭안에서‬‭추적한다.‬‭이를‬

‭통해‬‭그들이‬‭속한‬‭사회적‬‭배경과‬‭개인적‬ ‭경험이‬‭어떻게‬‭그들의‬‭예술적‬‭표현에‬‭적용되고‬‭나아가‬‭서로‬‭다른‬‭관점들이‬

‭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본다.‬

‭《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》 전시전경‬
‭왼쪽부터 필립 라이,‬‭Untitled‬‭, 2021. 야에가시 유이,‬‭Fill a gap‬‭, 2023.‬‭야에가시 유이,‬‭Untitled, 2023‬‭. 야에가시 유이,‬‭Greenish Yellow,‬‭2023‬

‭보도자료‬

‭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‬
‭2024년 7월 19일 (금) — 8월 24일 (토)‬
‭Phillip Lai, Wong Ping, COBRA, Yui Yaegashi,‬
‭Faisal Habibi, Davy Linggar, 강동호, 박민하‬

‭*문의:‬ ‭press@whistlewhistle.kr‬
‭02-794-4775‬
‭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13길 12 1층‬
‭http://whistlewhistle.kr‬
‭Instagram @whistle_seoul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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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야에가시 유이는 스스로 도입한 규칙을 적용해 이를 기반으로 회화의 크기와 구성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단계적으로‬

‭수행한다. 작가는 주로 중립적인 색을 사용해 20cm 남짓한 작은 캔버스 위에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선과 면을‬

‭배열한다. 작가는 물감의 농도와 건조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지만, 페인팅 곳곳에서 작가의 즉흥적 움직임과 떨림을‬

‭발견할 수 있다. 야에가시의 회화는 특정한 형태의 친밀함, 비밀스러운 접근 방식을 유도하며 관람자는 작품과‬

‭가까워질수록 표면에 미세하게 나타나는 색과 질감의 잔잔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.‬

‭《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》 전시전경‬
‭왼쪽부터 박민하,‬‭Nostos, Sweaty,‬‭2024. 박민하,‬‭Nostos, Drizzling,‬‭2024‬

‭이와 대조적으로 박민하는 관람자가 회화의 주변을 넓게 천천히 배회하며 바라보게 한다. 작가는 시간, 공기, 빛의‬

‭풍경을 색, 선, 도형과 같은 상징적 단위로 나누어 하나의 장면을 구성한다. 그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입자의‬

‭특성이 다른 은빛 안료를 물감에 섞어, 캔버스 안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거나 공존하는 순간을 입체적으로 구현한다.‬

‭<Notos, Drizzling>(2024)과 <Notos, Sweaty>(2024)는 박민하가 일상과 주변에서 포착한 빛의 기억들을 그가‬

‭마주했던 풍경들과 중첩해 다층적인 차원의 빛을 가시화한다.‬

‭주변의 속성과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찾아나가는 작업 방식은 필립 라이와 파이살‬

‭하비비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. 두 작가 모두 산업 사회에서 만들어진 생산물 또는 그 파편들을 조각의 재료로‬

‭재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새로운 조형적 언어를 만든다. 라이는 대량 생산의 자동화와 기계화의 결과물로 등장한 주석,‬

‭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재료들의 생산 방식을 차용해 소량의 작품을 만든다. 이러한 시도는 현대 사회의 생산 시스템과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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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소비 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반영한다. 반면, 파이살 하비비는 우리의 일상에서 버려진 물건들을‬

‭수집해 기존 용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태로 순열함으로써, 생산품과 미술품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. 그의‬

‭작품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물의 가치와 용도를 재고하게 만들며, 예술과 일상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‬

‭정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.‬

‭《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》 전시전경‬
‭왼쪽부터 필립 라이, Untitled, 2021. 강동호, Hand, 2024. 파이살 하비비, Protected Protector, 2024‬

‭이처럼 작가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작품의 소재와 주제를 모아 복기하며, 이를 통해 미술적 순간‬‭1‬‭을 작품으로‬

‭구현한다. 다비 링가는 사진과 회화 두 매체를 사용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와 대상이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어떻게‬

‭인식되는가를 탐구한다. 그의 작업은 <Remain>(2024)과 <Endless>(2024)처럼 주로 사물이나 장면을 통해 각‬

‭인물의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며, 이는 관객에게 공감의 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되돌아보게‬

‭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. 작가는 회화를 통해 묘사한 현실이 개인의 내면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‬

‭지속적으로 실험한다.‬

‭1‬ ‭박보나,<예술이 내 것이 되는 순간>,에트르, 2023, 7쪽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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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강동호는 링가와 같이 명확한 사물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담지만, 그의 회화는 보는 이에게 공감을 주기보다는 묘한‬

‭긴장감과 의문을 불러일으킨다. 그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인터넷에 떠도는 상업적이거나 매우 사적인 목적으로‬

‭촬영된 사물의 의미가 변형되어 인식되는 이미지를 먼저 수집한다. 작가는 선택한 사진 속 사물의 첫인상이 구성되는‬

‭방식을 회화로 재현함으로써, 관람자가 무엇인가를 처음 바라보는 경험이 그림 안에서 되풀이 될 수 있는 방식을‬

‭고안하고 있다.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들은 극히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사물의 묘사와 대비되는 단순한 배경을‬

‭대칭적으로 배치했던 이전 작업들과 달리, 공간감이 드러나는 배경 표현이 특징적이다.‬

‭《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》 전시전경‬
‭왼쪽부터 다비 링가,‬‭Feel,‬‭2024. 코브라,‬‭Heart‬‭, 2024. 다비 링가,‬‭Expecting‬‭, 2024‬

‭코브라와 웡핑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모순과 부조리한 상황을 작품을 통해 유머러스하게 연출한다. 코브라의‬

‭<Beach>(2024), <Heart>(2024), <Crack>,(2024)은 무대 장치를 연상시키며, 각 새장에는 썬배드에서 휴가를‬

‭즐기는 알, 하트 모양의 계란 후라이 등 알이 처한 상황을 설정한 페인팅이 배치되어 있다. 작가는 새장의 문을 열어‬

‭놓음으로써 새의 탈출을 암시하고, 관람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동물과 인간의 욕망의 모순을 서사적으로 나타낸다.‬

‭웡핑은 다수의 애니메이션 영화 시리즈를 통해 억압된 인간의 본성을 독특한 시각 언어로 표현해 왔다. 제목에서부터‬

‭웃음을 자아내는 <anus whisper>(2024)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과 사회적 금기를 풍자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.‬

‭작가는 애니메이션을 개인적 경험에서 나오는 다소 불편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비판받지 않고 표현하는 도구로‬

‭사용하며, 생동감 넘치는 색상과 기하학적 형태를 접목시켜 생명력 있는 표현을 구사한다.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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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《Transposition 1: Observing the Walking Patterns》 전시전경‬
‭왼쪽부터 웡 핑,‬‭anus whisper‬‭, 2024. 야에가시 유이,‬‭Dilute‬‭, 2023‬

‭사진: 양이언. © 휘슬. 2024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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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작가 약력‬

‭키앙 말링게‬

‭필립 라이(b. 1969, 말레이시아)는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설치 예술가이자 조각가이다. 그는 대량 생산, 기능,‬
‭기계, 자동화, 인체공학, 인프라 등 산업 문화에서 파생된 재료를 바탕으로 사물의 경험에 대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‬
‭조각 언어를 구축해 왔다. 최근 개인전 <For Caution>(2023, Kiang Malingue, 홍콩), <Drunken Sailor>(2021,‬
‭Stuart Shave/Modern Art, 런던), <In the Half Life>(2018, Edouard Malingue Gallery, 홍콩) 등을‬
‭개최하였고, 뉴욕현대미술관, 테이트(런던), 골드스미스 현대미술관(런던)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웡 핑(b. 1984, 홍콩)은 애니메이션, 조각, 몰입형 설치 작품을 통해 욕망, 집착, 수치심, 고립, 억압된 성과 같은 인간‬
‭본성에 대해 탐구한다. 홍콩의 풍부한 시각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웡 핑의 독특한 시각 언어는 어두운 심리적 문제와‬
‭정치 및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다. 최근 개인전 <anus whisper>(2024, Kiang‬
‭Malingue, 홍콩), <Wong Ping: Edging>(2023, Museum of Applied Arts, 비엔나), <Wong Ping:‬
‭Puberty>(2022, The Art Gallery of Western Australia, 퍼스) 등을 개최하였고 서머셋하우스(런던),‬
‭서울시립미술관, 리움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미사코 앤 로젠‬

‭코브라(b. 1981, 일본)는 퍼포먼스, 영상, 조각, 회화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미술사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사소한‬
‭모순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. 작가는 최근 개인전 <Total Care Support - Good Time->(2024, CADAN‬
‭Yurakucyo, 도쿄), <Story of Eggs (Bird gallery for bird)>(2023, Bill’s PC, 서부 호주), <COBRA,‬
‭Art-o-rama>(2023, Good weather, 마르세유) 등을 개최하였고, 뉴욕현대미술관 PS1, 거트루드 컨템포러리‬
‭(맬버른)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야에가시 유이 (b. 1985, 일본)는 정밀하게 고려된 시스템에 기반한 작업을 수행한다. 환원적인 색채와 섬세한 절제가‬
‭돋보이는 야에가시의 직사각 회화는 그래픽적인 선, 가려진 색채, 대칭과 비대칭에 대한 탐구에 중점을 두고있다. 최근‬
‭개인전 <‬‭NICHINICHI-SO>‬‭(2023, i8 Gallery,‬‭레이캬비크‬‭), <‬‭西,北‬‭へ>(2023‬‭, Shurinkan, 카나자와), <‬‭View from‬
‭here, an occurrence>(2022‬‭, LambdaLambdaLambda, 프리슈티나)‬‭등을 개최하였고, X뮤지엄 (베이징),‬
‭라스터 갤러리 (바르샤바)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로‬

‭파이살 하비비(b. 1984, 인도네시아)는 물질 문화에 관심을 두고 실험적인 시각적 순열을 통해 비물질적인 표현을‬
‭수행해왔다. 그는 일상적인 사물을 장난스럽지만 비판적으로 배치하고 변형하여 조각과 회화, 그리고 예술 '오브제’‬
‭자체의 인위적인 구별에 의문을 제기한다. 최근 개인전 <Stretch & Fold>(2021, Jarmuschek+Partner gallery,‬
‭베를린), <Disillusion>(2018, Atrium Pacific Place, 자카르타), <Fillet>(2018, Sulivan + Strumpf, 싱가포르)‬
‭등을 개최하였고, 호주국립미술관 (캔버라),  욕야국립미술관 (욕야카르타)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다비 링가(b. 1984, 인도네시아)는 회화, 사진, 비디오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으로 현대 인도네시아‬
‭문화를 포착하는 시각 예술가이다.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인 지각, 기억, 형태,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하며‬
‭독특한 미적 언어를 구축해 왔다. 작가는 <Aperture>(2022, ROH, 자카르타), <FILM>(2015, The Papilion,‬
‭자카르타), <Sketch, Photo, Image>(2008, Ark Galerie, 자카르타)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,‬
‭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, 욕야국립미술관 (욕야카르타), 싱가포르미술관 등에서 열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https://namu.wiki/w/%EB%A0%88%EC%9D%B4%EC%BA%AC%EB%B9%84%ED%81%A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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‭휘슬‬

‭강동호(b. 1994, 한국)는 문학과 영화 등 매체들의 문법과 태도를 취하여 그림에 적용하고 있다. 그는 영화의‬
‭시지각적인 장치와 장르 분류법의 논리에서 작업의 힌트를 발견하고 인간의 손을 떠난 사물이 독자적으로 플롯과‬
‭감정을 생산하고 매개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. 작가는 <Detachment>(2023, 휘슬, 서울), <Bastards>(2020,‬
‭킵인터치, 서울), <NEVERMORE>(2019, 위켄드 & 2/W, 서울)등 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김세중미술관, 킵인터치,‬
‭웨스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‭박민하(b 1984, 한국)는 시간, 공기, 빛의 풍경을 구체적인 감정과 기억으로 확장한다. 그는 풍경을 바라보며 얻은‬
‭감각을 여러 형태의 선, 도형 등의 단위로 나누어 독특한 도상 언어로 변환하는 회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. 작가는‬
‭<Tunnels>(2022, 휘슬, 서울), <Lit>(2021, 공간 형, 서울), <Peculiar Weather: 은빛 공기>(2020, 휘슬, 서울)등‬
‭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아르코미술관, 문화역서울284, 웨스, 일우스페이스, 화이트노이즈, 커먼센터 등에서 열린‬
‭단체전에 참여했다.‬


